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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

올 상반기 중국 보험사업 

실적 부진과 원인

왕양비 연구원

 7월 5일 중국 재경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부분 중국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이 올 목표치의 1/3 

수준에 불과하며, 5월까지 집계된 공식자료에서도 보험산업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.

 중국 재경보도는 베이징과 상하이에 위치한 다수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실

적 불황 판단을 내림.

 중국 보험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1~5월 보험산업의 전체 수입보험료가 2009년 같은 기간

보다 36.1% 증가한 반면, 올 1~5월 누적 수입보험료는 6,767.6억 위안(약 1,11조 원)으로 전년

동분기대비 0.5%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년 들어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.

 전체 수입보험료의 증가세 둔화는 주로 생명보험의 실적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, 방카슈랑스 매

출 감소와 투자수익률 하락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감소의 주요인으로 작용함.

 올 1~5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0년 같은 기간 대비 4.6% 감소하여 지난해 증가율보다 

40.6%p 하락함.

 이는 지난 11월에 시행된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방카슈랑스업무 관련 규제*로 인한 방카슈랑스 매

출 감소에 기인함.

* 2010년 10월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 간 또는 보험회사와 은행 간의 분쟁방지를 위해 ‘방카슈랑스 

관련 보험분쟁방지’ 규정을 발표함으로써 보험회사 파견설계사의 은행 활동을 불허하였고, 2010년 11월부터 

각 은행 지점의 보험상품 판매는 3개사 이하로만 제한함.

 또한, 긴축정책의 본격화에 따라 예금 흡수를 위한 은행들의 고수익보장 금융상품(일부 상품의 수

익률이 6%를 초과)의 잇달은 출시와 더불어 펀드와 주시시장의 부진에 따른 보험상품의 수익률 하

락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감소의 주된 이유로 지목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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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1~5월 손해보험 누적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15.9% 증가했는데, 지난해 손해보험 누적 수입보험  

 료 증가율보다 20.6%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

 올 상반기 자동차 매출감소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실적부진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크게 

둔화된 주요인으로 작용함.

- 베이징 등 대도시의 자동차 구매자 가격제한*과 유가상승 등의 이유로 올 1~5월 중국 자동차의 

생산량 및 매출 증가율이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.4%p, 49.19p% 하락한 것으로 나

타남.

* 베이징의 경우는 자동차 보유량 급증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자동차 구매자를 

베이징 호적인 자로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, ‘베이징 사람’의 경우에도 10~30대 1의 경쟁률 속에서 추첨을 통해 최중 

구매자격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임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

 (중국 재경보도 7/1, 텅쉰 재경 7/5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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